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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 해남·완도지사 해남
월호저수지 사통 파손 복구
정찬남 기자  / 기사작성 : 2025-09-04 09:13:58

▲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이 화산면 월호리 소재 월호저수지 현장 공사를 점검하고 있다. / 해남완도지사 제공

해남 월호저수지 사통조작부 침하…농어촌공사 신속 대응으로 사전 피해 예방
이상징후 조기 발견·지사 현장 확인 및 긴급 점검 추진
“정밀진단과 개보수사업으로 근본 대책 마련할 것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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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해남=정찬남 기자] 한국농어촌공사 해남·완도지사(지사장 김대성)가 전남 해남군 화산면 월
호리 소재 월호저수지 제방 내측 상류사면이 유실로 인한 사통조작부 침하 현상이 발생했으
나,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히 대응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.

월호저수지는 준공된 지 78년이 경과한 노후 농업용 저수지로, 총저수량 25천㎥, 유역면적
50ha, 수혜면적 6.6ha 규모를 지니고 있다. 제방은 길이 169.4m, 높이 7.0m, 폭 2.3m이며 취수
시설은 D300mm 원형 복통으로 이뤄졌다. 현재 저수율은 약 40% 수준으로, 앞서 정밀안전점
검 및 안전점검에서 종합 C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.

공사는 지난 1일 자체 시설물 점검 과정에서 사면 유실과 침하를 조기에 발견하고, 즉각 지자
체에 통보한 뒤 댐마루 출입 통제 조치를 시행했다. 이어 2일 전남지역본부가 현장 확인을 진
행했으며, 이후 신속히 제방 상·하류 제초, 안전대책시설 설치 등 응급조치를 완료했다.

다만 제방 토사의 유출로 복통 유출부가 막히면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, 현
재는 엔진양수기 3대를 긴급 투입해 영농 급수 지원에 나서고 있다.

사고 직후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현장에 직접 도착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세부적인 안
전조치 및 복구 계획을 지시했으며, 공사 안전진단본부 119센터에서 월호저수지 긴급 점검을
실시했다. 아울러 항구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전남도청과 협의, 추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
추진할 계획이다.

농어촌공사 관계자는 “신속한 대응으로 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”며, “안전진
단을 통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개보수사업을 추진해 노후된 수리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
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”고 말했다.

지역 주민들도 “사고 대응이 매우 신속했다”며 공사의 초기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.


